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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지역아동 ‘담보특공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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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기념관·현충탑 등 보훈 역사현장 방문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돌아보고  국가유공

자의 헌신을 되새기는 체험형 보훈교육 프로그램  ‘담보특공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지난  3일과  13일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19일까지  ‘담보특공대’  운영

을  이어간다.  ‘담보특공대’는  어린이들이  지역의  보훈시설과  역사현장을  직접  찾아  선열들

의  발자취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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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아동들은  고하  송진우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을  찾아  그의  삶과  독립운동  활동을  알아

보고,  평화예술광장  현충탑에서는  직접  헌화와  분향에  참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

의 희생을 되새겼다. 

보훈교육과  함께  담양의  대표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한  공예체험도  진행해  지역문화에  대

한  이해를  넓혔다.  담양경찰서와  연계한  교통안전  체험에서는  일상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종원 군수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직접 보고 배우며 오늘의 대한민국

을  있게  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가  보훈

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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